
www.artnstudy.com 아트앤스터디 

아이콘과 코드 – 동양미학 범주 7강 

 

#13. 광분(狂憤) 

 

- 동아시아 (문인)예술의 미적 척도: 단순성과 화(和: 질서ㆍ常法)의 함수관계.  

- 동아시아 (문인)예술의 미적 지향: 화(和: 질서ㆍ常法)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

단순화(simplication) 

ㆍ 단순성(simplicity) → 동시에 복잡성을 의미<“平-奇-平” 구도에서 제1단계와 

제3단계의 형태상 동질성>, 예컨대 형식의 단순함이 역설적으로 복잡한 의미망을 

함축. 역설적 혼돈. 

 

+ “발분저서(發憤著書)”와 “불평즉명(不平則鳴)” 

 

+ 광태(狂態): 광(狂)+분(憤)+전(顚) 

- 광(狂): “상규(常規)를 벗어나다.” 

- 분(憤): “분노하다, 분개하다.”<직설(直說)> 

- 전(顚): “뒤집히다, 뒤바뀌다.”<역설(逆說)> 

 

+ 광(狂)과 유사 범주 

→ 추(醜), 졸(拙), 일(逸), 기(奇) 

 

+ 예찬(倪瓚) “격수(隔水)”의 미학범주 

→ 전(顚), 초일(超逸), 은장(隱藏), 허정(虛靜), 황홀(恍惚), 이소친밀(以疏襯密), 

이허용실(以虛用實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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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열역학적 관점에서의 무질서도(entropy: 미적 정보)와 질서도

(negentropy: 의미 정보)  

 

ㆍ 미적 척도,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상태: 복잡성(complexity)

과 질서(oder)의 함수문제. 너무 복잡하기만 하면 난해하고, 너무 질서만 있으면 지

루하다. 이 혼란과 질서의 아주 적절한 관계가 어떤 사물을 아름답게 느끼는 전제 

조건. 

 

 

 

 

 

 

 

#14. 추창(惆悵) 

 

+ 삼국(三國)의 비극의식 

 

- 한국: 한(恨) - 처절한 그리움 

- 일본: 애상(哀傷) - 자해의 미학 

- 중국: 추창(惆悵) - 서사적이자 형이상적인 울적함, 숙명적 슬픔 

 

+ 인상 

 

- 순수한 인상: 기운생동 

- 상징적 인상: 무아지경, (유아지경), 추창 

- 상징: “인생ㆍ역사ㆍ우주” 

 

+ 비극(悲劇)의 정화(淨化), 무해(無害)한 통감(痛感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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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인생무상(人生無常) 

 

“높이 올라 멀리 보자니, 사람 마음만 그만 여위는구나.” 

“登高遠望, 使人心瘁.”(宋玉, ｢高唐賦｣) 

 

“높이 올라 볼 것 아니라네, 멀리 내다봐야 마음만 시름겹나니.” 

“高臺不可望, 望遠使人愁.”(沈約, ｢臨高臺｣) 

 

“청산에 오르지 말지어다. 오르는 만큼이 그대로 슬픔이라네.” 

“靑山不可上, 一上一惆悵.”(何遜, ｢擬古｣) 


